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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80% 유지 불구
미·유럽 수익성 급락

“대량 감원”사태
나프타 수급 최대 변수
세계 화학산업 경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9 1년은 이라크 후세인의 패배에서 소 연방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격랑의 시기였다. 화학산업 경기도

침체기였고, 또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해였다.

이런 와중에서 9 4년까지 화학산업 경기전망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전반

적인 경제성장을 약간 웃도는 연평균 3% 정도의 성장에 그쳐, 화학산업의 회생이 불투명하다는 의

견으로 양분되어 있다. 다만, 95년에는 수요가 늘고 가동률이 높아져 화학산업이 활황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9 0년대 초 불황으로 인해 획기적인 생산 합리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학제품의 수출 성

장률도 달러 강세와 타지역 경제의 낮은 성장으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화학제품의 공급원료 가격은 에너지 비용증가를 감안할 때 9 1년 6% 인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이는 8 7년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메탄올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 . 9 %로 3년 동안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및 벤젠의 수요 증가를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 1년 프로필렌 소비가 2.1%, 부타디엔은 2.6%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에틸렌 소비 증가율은 0 . 6 %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 동안 에틸렌 및 에틸렌 유도품의 실질 공장가동률은 90% 이하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염소 소비도 불황과 환경상의 규제로 9 1년 3.9% 감소했으며, 가성소다의 수요

는 2%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산업 경기회복 불투명, 91년은 매출·수익 모두 급강하
D u p o n t은 9 2 ~ 9 3년의 산업성장률을 연 5 %로 잡고 있으며, 90~97년에 걸쳐 연평균 3 . 8 %의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듀폰은 9 1년 9월 화학산업 생산실적이 불경기 이전 최고 상태까지

올라갔고, 불경기에도 생산량이 2.5% 밖에 떨어지지 않아 최악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 화학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달러의 강세로 수출 시장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윤증가를 꾀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의 가격인상 시도로 공급원료 가격은 9 1년 4 / 4분기에 현

실화됐고, 유도품 가격은 올 1 / 4분기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학제품 및 그 유도품의 가격은 9 1년 9월 2 0 %까지 떨어졌고, 산업용 화학제품 가격이 9 0년

수준에서 2 %까지 인하된 경우도 있어, 가격인상 시도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유럽에서도 걸프전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수익저하, 서유럽 및 주요 미국 수출시장의 매출액 감

소, 폴리머 생산업자들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B A S F의 경우, 매출액은 겨우 1.2% 늘어난 반면 수익은 16% 감소했고, 훽스트는 매출액이 5% 증가

한 것에 비해 수익은 22% 감소했다. Bayer도 매출액이 3% 증가한 반면 수익은 4% 줄었다.

A k z o는 매출액이 3%, 이익은 12% 떨어졌고 D S M도 세금전 이익이 42%, 순이익은 33% 각각 감소

했다.



<표1> 미국의 화학제품 수요 추이

에 틸 렌

프 로 필 렌

벤 젠

메 탄 올

염 화 비 닐

가 성 소 다

염 소

1 9 9 0

수요

3 8 , 1 3 8

2 1 , 9 0 0

1 3 , 5 9 9

1 1 , 2 0 4

9 , 5 4 3

1 1 , 8 8 3

1 2 , 1 1 0

증가율

3 . 4

3 . 2

2 . 9

6 . 3

5 . 3

4 . 1

3 . 0

증가율

3 . 4

3 . 5

2 . 4

4 . 5

4 . 1

3 . 9

1 . 8

증가율

1 . 5

3 . 8

2 . 8

3 . 6

2 . 8

1 . 1

△0 . 4

수요

4 1 , 6 3 8

2 3 , 7 6 8

1 4 , 9 9 2

1 2 , 5 7 6

9 , 7 1 3

1 2 , 7 0 0

1 2 , 1 6 0

수요

4 0 , 2 6 9

2 3 , 0 3 4

1 4 , 5 7 5

1 1 , 8 2 7

9 , 2 2 1

1 2 , 2 0 2

1 1 , 8 0 2

수요

3 8 , 9 3 2

2 2 , 2 5 3

1 4 , 2 2 7

1 1 , 3 2 0

8 , 8 5 6

1 1 , 7 7 3

1 1 , 5 9 0

수요

3 8 , 3 5 5

2 1 , 4 3 2

1 3 , 8 4 3

1 0 , 9 2 5

8 , 6 1 8

1 1 , 6 4 3

1 1 , 6 3 3

증가율

0 . 6

△2 . 1

1 . 8

△2 . 5

△9 . 7

△2 . 0

△3 . 9

1 9 9 1
구 분

1 9 9 2 1 9 9 3 1 9 9 4

(단위: 1 0 0만 파운드)

N a p h t h a

L D P E

H D P E

P V C

M E G

P S

기타

C 2계

P P

A C N

O X O

P O

P h e n o l

기타

C 3계

n a p h t h a

총연간손실액

2 9 . 0

5 . 4

3 . 0

2 . 4

1 . 3

1 . 0

1 . 5

1 4 . 6

4 . 3

1 . 0

0 . 9

0 . 9

0 . 6

1 . 4

9 . 1

5 . 3

- 1 4 5 0

- 8 0 5

- 7 3 5

- 4 0 8

- 2 6

- 3 3 3

- 6

- 2 3 1 3

- 5 9 0

6 3

- 2 0

- 2 2

- 8 1

- 2 4

- 6 7 4

2 6 5

- 4 1 7 2

9 1 . 9

2 0 8

8 0 1

7 8 5

4 4 5

4 6 4

7 5 5

4 7 3

7 3 5

8 0 7

5 0 8

4 1 1

3 9 0

4 1 1

2 0 8

9 0 . 7

1 5 8

9 5 0

1 0 3 0

6 1 5

4 9 1

1 0 8 8

5 1 6

8 7 2

7 4 4

5 3 0

4 3 5

5 2 6

4 3 5

1 5 8

생산량구 분 수 익
가격(달러/톤)

(단위: 1 0 0만톤, 100만달러)

<표2> 유럽 화학업체들의 연간 손실

<표3> 유럽 PE 신·증설 추이
(단위: 1 0 0 0톤)

구 분

1 9 9 1

A t o c h e m

E r d o l c h e m i e ( B a y e r / B P )

N e s t e

O M V

P e t r o f i n a

R O W

S t a t o i l

1 9 9 2

B P

D o w

E x x o n / S h e l l

N e s t e

S h e l l

S o l v a y

제 품

L L / H D P E

L L / H D P E

L L / H D P E

H D P E

H D P E

H D P E

H D P E

L L / H D P E

L L / H D P E

L L / H D P E

H D P E

L D P E

H D P E

생산능력

1 1 0

1 2 5

1 2 0

9 0

1 3 0

1 0 0

+ 4 0→1 3 0

1 2 5

+ 1 0 0→1 6 0

2 2 0

+ 4 0→1 2 0

1 0 0

1 0 0

국 가

프랑스

독일

벨지움

오스트리아

벨지움

독일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벨지움



I C I도 3 / 4분기에 3 6 . 8 %의 이익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형편 없었다. 91년 1 ~ 9월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9 0년 동기대비 4%, 판매량은 5 %가 각각 줄었다. Neste도 거래총액이 30.3%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까지 8개월 동안 세금전 이익이 76% 줄었다.

BP Chemicals도 매출액이 9% 감소,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 운영을 했다. Shell Chemicals는 매출액

이 유럽에서 10%, 미국에서 4% 각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3% 신장됐으나, 3/4분기

세금공제후 이익은 90% 줄었다.

유일하게 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은 의약분야이다.

I C I는 의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Astra역시 9개월 동안 순소득면에서 6 3 %가 증가했

다. Rhône-Poulenc Rorer는 3 / 4분기 동안 순이익을 3배나 올렸으며, Wellcome은 8월말 세금전 연간

소득이 28% 늘었다. 또한 SmithKline Beecham은 3 / 4분기 동안 매출액이 9%, 순이익이 22% 증가했

다.

독일시장도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 3대 화학그룹인

BASF, Bayer, Hoechst는상황이 악화되자 고용원을 감원시키고 있다.

B A S F는 9 2년 말까지 5 0 0 0명을 감원시킬 계획이며, 그중 4 0 0 0명은 독일 내에서 감원시킬 계획이다.

B a y e r도 세계적으로 5 1 0 0명을 이미 감원했으며, 올해 1 0 0 0명을 감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훽스트는

9 1년 1 3 4 0명을 독일에서 감원시켰으며, 92년에도 세계적으로 1 0 0 0명을 더 감원시킬 계획이다.

그밖의 유럽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감원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이태리 주요 업체들은 정치

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감원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ICI는 9 1년 말까지 1 8개월에 걸쳐 최소한 1만6 0 0 0

명을 세계적으로 감원시켰다.

현재 화학산업의 경기는 8 8년 화학제품 생산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침체되어 있다. 80~90년 1 0년 동안 화학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 . 4 %로, GDP 증가율 2 . 3 % ,

기타 제조업 성장률 1 . 8 %를 웃돌았다.

B A S F·ICI 등 다국적 화학기업 9 1 ~ 9 2년 대량 해고 바람

8 8년 화학산업의 성장은 매우 높아, G D P는 8 7년 후반기에 비해 3% 가까이 증가한데 비해, 88년 후

반기 화학제품 생산 증가율은 거의 7 %에 달했다.

9 1년 상반기 화학제품 생산 증가율은 9 0년 상반기에 비해 2% 가까이 하락한 반면, GDP는 1% 늘었

다.

이런 폭발적인 생산 증가의 결과는 화학 관련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졌고, 89년 상반기에 재고처

분이 시작, 90년 상반기에 본격화되었다.

9 0년 후반기 G D P가 감소하면서, 2차 재고증가가 발생, 91년 상반기에 대규모 재고처분이 이루어진

결과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것이다.

9 2년 이후에도 화학산업의 경기회복은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화학산업 생산량

은 일반산업 생산량과 똑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 산업의 생산량은 서유럽의 경우, 전

반적으로 G D P와 관련 9 2년 2.5%, 93년과 9 4년은 3% 신장될 전망이며, 91년에는 0 . 5 %에 그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9 1년 영국은 2 . 5 %의 생산감소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이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

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도 실질적으로 생산률이 저하된 지역이다. 독일의 성장률도 회복이 늦어져

9 1년 3 . 7 %에서 9 2년 2 . 1 %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93년에는 3%, 94년에는 3 . 5 %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 1년의 이러한 경제불황은 세계적인 정치불안 때문이었다. 걸프전은 화학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줘, 그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불투명했던 소련 상황은 화학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소련이 분열되자 그 여파가 유럽

시장에도 파급, 나프타 수출이 차단됐고, 최근 보리스 옐친의 발표 후 소련 오일의 향방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서유럽의 산업체들은 경제적인 문제외에 환경규제강화로 고전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로비활동으로

규제조치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또 카본 방출에 따라 붙는 세금 부과제(Carbon tax)가 유럽에서 일방적으로 실행될 경우,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9 5년까지 폐포장 용지의 6 4 %를 재생하도록 요구, 플래스틱 생

산업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소 연방 분열 결과, 원유·나프타 가격 최대 변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8 0년대 말, 수요와 가동률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8 0년대 초에 비해 이익률이 낮아 고심하고 있다.

9 1년 유럽 화학산업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적자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 0년 7월부터 9 1년 9월까지 석유화학산업의 연간 수익이 4 0억달러 감소했다. 걸프전과 걸프전의 신

속한 해결로 인한 전반적인 공급차단으로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나프타 가격의 상승이 이를

가중시켰다. 특히, 세계적으로 회복조짐이 불투명해지자 에틸렌 및 유도품 가격은 더욱 급락했다.

이에 유럽의 화학업체들은 수급조정 등의 합리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 0년 유럽의 에틸렌 생산량은 1 6 3 0만톤의 생산능력 중 1 4 7 0만톤에 불과했다. 91년에는 1 0 0만톤이상

생산능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 2년 말 Ruhr Oel이 4 4만톤 규모의 올레핀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93년이나 9 4년 초에는 E n i c h e m

과 B A S F가 각각 4 0만톤, 60만톤 규모의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 9 2년 말까지 생산능력이 1 8 3 0만

톤으로 확대되고, 93년까지는 1 9 5 0만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가동률이 저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80년대 초보다 합리화 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져, 다운스트

림이 부족한 유럽지역에서는 업체들의 존립여부조차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 유럽 에틸렌 생산능력의 약 5 0 %가 주요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위치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올레핀에서 유도품에 이르기까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공급과잉 문제가

뚜렷한 범용 유도품 부문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 5년까지는 유럽의 수익성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0만톤

나프타 크래커에 대한 Nominal Cash Cost Margins이금년의 톤당 1 0 0 D M에서 9 5년 톤당 2 0 0 D M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8 5년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극동지역에서의 생산확대가 유럽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출

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안문제 중 일부는 8 0년대에 유럽업체들이 무역의 변동추세를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유럽·

일본·미국에서의 점차적인 증설로 유럽은 순수출국에서 8 9년에는 수입국으로 변모하였다.

극동시장에서 수요신장률이 급증하지 않는 한, 지역별 신증설의 가속화로 주요 수출시장인 중동이

잠식당해, Sabic같은 주요업체들은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S a b i c은 서유럽 쪽에 1 7 1만5 0 0 0톤을 선적했으며, 극동지역에는 1 8 5만4 0 0 0톤, 동남아시아에는

1 4 2만5 0 0 0톤을 선적했다. 걸프지역 국가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연간 2 0 0만톤 정도의 에틸렌 생산

능력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의 생산도 지역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시장에서 유럽업체들과 경쟁할 것으

로 보여, 유럽업체들은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

려하고 있다.

한국의 신·증설 유럽에 영향 유럽, 수출국서 수입국 전락
유럽은 고임금, 에틸렌 및 나프타 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에틸렌 신증설에 따라 나프타 수입이 증대, 나프타 가격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련의 공급중단과 I s o m e r i s i n g (이성질체화)플랜트 공급원료로 나프타 수요가 증가하는 것 역시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쿠웨이트의 나프타 생산능력이 복구될 때 까지는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로도

공급능력이 원활치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럽의 산업비용 구조개선, 둘째 에틸렌 크래커 감소, 세째 프로판과



부탄을 혼용할 수 있는 크래커 설치, 네째 주요 에틸렌 생산지역에서 LPG 분포체계 확립 등을 시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나프타 수급의 애로점보다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공급원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프

타가 점차 감소,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나프타를 대체할 원료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이다.

북미와 서유럽, 아태지역의 나프타 부족이 연간 약 1 0 0 0만톤에서 9 0년대 말에는 약 4 0 0 0만톤으로 늘

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중동 및 알제리, 소련이 수출을 늘리거나 정유산업이 수요증대로 경기가 호전되다면 큰

문제는 아니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단기적으로 볼 때 불투명한 상황이다.

L P G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북미는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고, 유럽은 약 5 0 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 특히 일본은 현재 1 3 0 0만톤을 수입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도 향후 1 0년간 약 8 0 0만톤

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L P G 가 나프타의 대체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가격 변동폭이 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매

우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LPG 생산지역 근처에 LPG 크래커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터

미날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때 공급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에탄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은 에탄의 향후 보유기간, 관리 및 원료공급 안정성 등이 불투

명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부족 만성화 LPG, 가격변동폭 커 문제
9 1년 폴리머산업은 최악의 상태였다. 연중 가격폭락과 이윤의 감소로 생산업자들은 생산감소·공장

페쇄 등으로 고전했다.

9 1년 유럽의 폴리머 시장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여름철 경기침체 후

에 오는 가격상승 대신 걸프전의 여파로 재고와 수요감소가 지속,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연 2 0만톤 규모의 PP 공장(호모기준)의 이윤이 1 / 4분기에 k g당 4 4페니히에서 3 / 4분기에는 1 1페니히

으로 떨어졌고, 같은 공장의 자본수익률도 연초 3 1 %에서 3 / 4분기 말 1 %로 감소했다.

HDPE 사출공장도 사정은 비슷, 보통 공장들의 이윤이 1 / 4분기 k g당 5 5페니히에서 3 / 4분기에는 1 0

페니히으로 감소했고, 자본수익률도 1 / 4분기 4 1 %에서 3 / 4분기 말 - 1 %로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얼마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는 공급과잉에서 비롯돼 근본적

으로 생산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없는 한 수급불균형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침체가 8 0년대 초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당시 가동률은

6 0 ~ 6 5 %에 불과했던 반면, 현재는 8 0 ~ 8 5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80%의 가동률을 유지

할 경우 과잉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하락과 이익감소를 초래한 수입, 공급과잉 및 가동률 저하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폴리머 수요는

양호했으나, 미국과 남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원료외에 제품들이 동유럽에서 대량으로 들어왔고, 이로

인해 시장침체가 가속되었다.

9 1년에 PVC 사업 역시 고전을 겪었는데, 그 예로 상반기에는 원료수입이 배로 늘었다. 90년 미국의

서유럽 PVC 수출량은 3만8 0 0 0톤 정도였다. 만약 9 1년 상반기 수준으로 수입이 지속되었다면 연간

1 0만톤 정도에 달했을 것이다.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료때문에 유럽가격은 톤당 1 0 ~ 1 5페니히 정도 하락했다. 저가로

유럽에 들어오는 P V C로 인해 유럽 생산업자들은 수입제픔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하해야 했기 때문

이다.

P S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품목이지만, 91년 약 25%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 결국 9 1년은 9 0년 가격하락이 가장 극심했던 4 / 4분기보다 더 내려간 가격이 형성되

었다.

9 1년 3 / 4분기까지 유럽의 P S수출은 감소추세였다. 치열한 수출경쟁과 극동지역의 증설로 인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P S·PP 비교적 안정세 합성수지 수익성“열악”
재고물량이 가장 심했던 여름을 기준으로 볼 때, 재고량은 총 생산능력의 1 / 3가량이었으며, 91년 P S

가격은 9 0년 대비 거의 k g당 7 0페니히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P E시장은 연초 높은 공급원료 가격으로 고전했다. 에틸렌 및 P E에 고가의 오일 및 나프타가 사용

되어 1 / 4분기 말까지 P E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L D P E와 L L D P E는 가격이 하락했

다.

H D P E시장은 다른 폴리머들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등락 역시 다른 폴리머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9 0년 4 / 4분기 및 9 1년 1 / 4분기의 폴리에틸렌 수익은 수요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크게 줄었다.

9 1년 4월·6월, PP가격은 큰폭으로 하락, raffia그레이드 가격은 4월 k g당 1 . 3 7 D M에서 6월에는 k g당

1 . 0 7 D M으로 떨어졌다.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은 신규공장 가동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경쟁적 가격인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9 1년 PP 수요신장률이 8 %에서 제로포인트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측은 중·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폴리머에 비해 P P시장이 보다 빨리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2 / 1 / 1 5 >


